
             전문가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?

“4 강 는 공사 하는 사람들   다룰 지 들  역  니

다.”라는 한  지도  언  사   빚고 다.  그 단 에 도 그 

언  나 마  강 하게 하는 가 는 등  러싼 갈등  심각한 상

 치닫고 다. 엄격하  난 계질 에도 하고 그런 가 었다는 

것  그 언  해 단 에 얼마나  골  게 었는지   말해 주고 다.

 사태  지켜보  한 보수언  ‘4 강 가 ,  같  보편  가치  역

에 한 가 니라 치수  개  같  과학 , 술 ,  ’라는 사  통해 그  

 지도  편  들고 나 다. 여러 가 복 하게 얽  어  가들도 어느 

향  지 단하  힘든 에 가 런 에    게 다는 

 고 지 곁들 고 다.

계  4 강사업  늘 껄끄럽게 느껴  는 “ 게 웬 냐?”라고 쾌

재   만도 하다. 가 직  나  하고 싶  말  신 해주었 니 만 만 고마

운  닐 수 없다. 사실 그 동  가 해  말들  히 검 해 보  런 리  

계   하  했  사 가 한   니었다. 그  지도  언 나 

그 보수언  사  리 순수한 동 에  나  것 라 할지라도,  미 한  상 에  

하게 한쪽   들어주는 편향  가 다는  하  힘들다.

가가 니   다 라는 말  하는 사람  에 재갈  리 는 순한 도

가 그 에  다. 어  슈에 해 그  가만  언할 수 다고 하  

가 슨  하든 99%  민  언 나   닫고 살  한다.  들어 나는 경

에 해 만 언할 수  뿐, 치에 해 언해도  고, 에 해 언해도 

  뿐 러, 경에 해 언해도  다. 게 든 언 가  막힌 비민주  

사 에 는 가  독주  해도  막   없다.

만  4 강사업에 해 가들   몫  다해 다  태여  나  필 가 없

었  것 다. 리 사  비가 철 하다 하 라도  상에 벽한 계 라는 것  

 수 없다. 하  4 강사업처럼 과  달 동  개에 콩 워 듯  계 라

 말할 나 도 없다. 그 게  만들어진 계 에 숱한  내포 어  것

 나도 뻔한 다. 그러나 가  처하는 수많  사람들  는  상

 없는 라는 듯 게  다 고 다.

그들  말  하지 는 것 지 니  하지 못하는 것 지는  다.  지 해 

주어  할 사람들  검열  철  고 그 에 숨어 리는 통에 는 그 어  견

도 지 고 험한 폭주  계 하고 다. 4 강사업  가에게 맡겨  한다는 

주    도  욱 공고하게 만들 는 시도에 다  니다. 침  지키고 는 

가들  결과    독주  하고 는 다.   

4 강사업에 해 가들  침  지키고 는 는 가가 개 할 여지  막

린  한 책략도 단단히 한 몫  하고 다.  사업에 술  측  강한 것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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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 당 할 수 는지  여 는 만 만 한 가 니  다. 그런  경

학  내가 4 강사업에 해 언  하   가도 닌 사람  언  하느냐는 

비난  쏟 진다.

런 어처 니없는  어지는 는 4 강사업  비경  사업  갑시킨 

 책략 다.   듯, 는  사업  재해 사업 라는  내 워 5

억원 상  비  는 공공사업에 는 비타당 사 에  해 시켰다. 

그 결과 변변한 비 편 차 없  단  래 라고 하는  공사가 시

는 상천 한  어지게 었다. 비 편  없 니 경  측 에   사업에 

해 가 할 여지가 없어 고, 에 라 경  측  가  시 어  할 사업  비

경  사업  갑 어 다.

 는   한 도 운하사업에  상 는 편  비  2.3 나 다는 허  

비 편  여  포  맞   다. 그런 쓰라린 억   비 편  

없  공사  강행하는 리수  게 만든 직  원  었 리라고 짐 한다. 또한 

리 편   보  그 어마어마한 비  당 시킬 수 없   에 그런 

리수   도 었  것 다.  

게 비경  사업  갑시킴  가 얻  가  큰 득  경  평가가 개

할 여지  없 다는  다. 어  공공사업  실행에  가치가 는지  평가하는 가

 객  는 경  타당 다. 경  타당  없다는  곧  그 사업  

수행할 가치가 없다는 결  어지게 다. 그러나 비경  사업  갑한 4 강사

업  경우에는 경  평가가 개 할 여지가 없고, 라  사업 수행  타당  여  평가

할 객  근거가 없어 다.

비경  사업  4 강사업  는  린 사 비 가들  

가 어 다. 칭 가라는 사람  똑같  염도  가진    늘리  염

도가  어든다는 해 망칙한 리  4 강사업  하고 는 것  본다. 보  

 가 어    늘리   수질  다는  주  당 하  해 

가라는 사람  등학생에게 비웃  살 만한 말  슴지 는 것 다.

  사태에 비해  한다는  주  합리 하  해 가라는 사람  TV

에 연해 에  한 수  상   가   150만 나 다는 통계수

치  시한다. 그러나 한 수  상   지역  4 강사업 지역과는 주 리 어진 

곳에 집해 다는 사실에는 눈  감  린다. 진  없는 헛  통계수치  민  

시키 는 사람  어찌 가라고  수 ? 런 사 비 가들  치고 는 

상  어 다. 

사실 든 가가 4 강사업에 해  다 고 거나  편  들고 는 것  

니다. 수많  어 는 가들  그 사업  험  경고하고 다. 그러나 들  지

에 해 가  는 답변 나 해  내   단 한 도 없다. 사 비 가

들  동원해 엉 리 리  타 나 한 것  고 었다. 런 상 에  가들  

에 맡 는 주  하는 것  책 하  짝  없는 다.

직히 말해 나는 술  측 에 해 거  한에 가 다. 그러나 가라고 하는 사

람들  하는 말  들  어느 쪽  맞고 어느 쪽  틀린지  별할 능  도는 갖고 

다. 신 님도, 사님도, 스님도, 님도  나  비슷한 상  것 라고 짐 한다.  

4 강사업과 한  지식  없지만 가들  말  듣고 합리  단  내릴 수 



는 한 능  갖고  것 라는 말 다.

 들   것도 는 상태에  4 강사업  했  리 없다. 리 가들  

견  해 경청하고 랜 고심 끝에 그  같  결  내  것 에 틀림없다. 런 

들에게  다 고 가들에게 맡 라고 하는 것  어  닐 수 없다. 가 

었든, 언  었든,  지도 가 었든 어느 누 도 그 게 치에 닿지 는 

 할 리가 없다. 

지고 보    트 드마크라고 할 수 는  통   든  

근원 다. 가 귀  열고  견  허심탄 하게 경청하지 는 한 4 강사업  

합리  해결  가능한 다.  많   견에 귀 울여도 랄 에  

 막  린다  도 체 어 에  희망  싹  견할 수  것 가? 여  시하고 

 몰  공사  끝  과연 엇 지 하 만 하다.         

 


